
성동조선 재가동으로 중소조선소 도약 신호탄 기대

- HSG중공업, 인수잔금 1,800억 원 납부, 4월1일부터 성동조선 재가동

- 경남도, 중소형 조선소 야드 경쟁력 향상 위해 스마트화 적극 지원

HSG중공업(주)이 지난 24일 성동조선해양 인수 계약 잔금 1,800억 원을 법원

에 납부하고 31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.

성동조선해양은 18년 4월에 법원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이후 공장 가동이 중

단되었고 근로자 500여 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. 그동안 세 차례의 매각 실패

로 어려움을 겪었으나,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콘소시엄이 매각에 본격

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12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재가동에 들

어간다.

성동조선의 성공적인 매각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

하는 ‘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’를 구성하고 무급 휴직자 고용유

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, 창원지방법원과 수출입은행 등을 방문하여 매각

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지

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아 왔다.

경상남도는 이번 성동조선해양의 재가동이 STX조선해양과 함께 중형조선소가 

다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중소형 조선소 야드의 생산성과 경

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야드가 스마트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원활한 수주활

동을 위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강화,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와 생산전문 인

력양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. 

김 지사는 “힘든 과정을 이겨내고, 재가동이 될 때 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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께 감사드린다. 여러 난관을 이겨내고 회생한 성동조선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뎌

내고 있는 경남경제에 큰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며 “회복세

를 보이고 있는 경남의 조선산업과 함께 지역 경제가 다시 힘찬 봄을 맞을 수 

있도록 경남도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.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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